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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lder Residents’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노령인구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Oh, Yeinn* 오예인 | Jeong, Dawoon** 정다운 | Kwon, Soonjung*** 권순정7)

Abstract

Purpose: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the rapid increase and poverty of elderly population. 

Therefore, the appropriate supply and planning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elderly 

is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and planning 

of the elderly housing complex by analyzi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residing in 

the rental housing.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health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Gongreung SH Apartment'. 100 random samples were collected and 82 

valid samples were analys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Excel and R for the age, sex, 

health, outdoor walking frequency and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map of the elderly.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map were classified into point shapes and linear shapes. The linear 

group was lower in average age than the point group and tended to draw the map wider. The 

wider the map was, the more the number of elements in cognitive map was. The number of 

elements on the cognitive map decreased as respondents’ ag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related to residence period and gender of the elderly.  Implication:  The cognitive ext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ends to decrease with age. Men's cognitive range is wider than women’s. 

There is no co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gnitive elements and cognitive map type. Men 

tend to have a systematic image of city, whereas women focus on relational and social urban 

factors. For sustainable apartment complex design,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including 

men and women, different age and different health statu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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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Research Backgrounds & Objectives

2017년 8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4.0%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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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진입했다.1) 2018년 5월 기준 65세 이상 한국노인

의 상대적 빈곤율은 46.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 전체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노

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증가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곤한 노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주거의 

공급은 한국의 주택시장이 당면한 과제다.

 1)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05.08.

 2)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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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의 인지능력은 일반성인의 인지능력에 비해 떨어

진다(Albert, 2011;100). 노령인구를 위한 주거단지를 계획 할 

때에는 그들의 인지특성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에 사는 사람이 도시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Peter & White, 2012;3).

Lynch, K(1960)의 인지도는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그 사람

이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

이며, 노인들이 도시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하

여 인지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Park & 

Kim(2012)‘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 Cho & Kang(1999)

의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nvironment Using 

Cognitive Map’, 그리고 Kwon, Jeong and Oh(2018).의 ‘고령

인구의 거주지 인지도 특성에 관한 연구’ 등에서 인지도를 대

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자들

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계획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후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후 주거단지의 개선을 위해 2017년 서울시 연

구과제로 수행한 ‘공릉1단지 SH임대아파트단지 인지건강디

자인사업 효과성평가’ 연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공릉1단지 

SH임대아파트단지는 서울시 소유의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대

상지역이다. 공릉1단지 SH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및 주변 도시환경에 대한 인지

도 특성과 조사노인들의 성별, 연령, 건강, 외출 빈도 등의 인

지정도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

지에 대한 인지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주거단

지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1.2 Method of Research

본 연구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저소

득층 및 노령인구의 거주비율이 높은3) 공공임대아파트를 대

상으로 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릉1단지 SH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는 2017

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3,588명으로 서울시 25개의 

구 중 4위이다4). 연구 대상지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로 단지 주변으로 공원, 복지관, 문화원 등 노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방안”, 국토정책 Brief, 2014, 465, 4p

 4) Data Seoul, 2015, 서울통계표, http://stat.seoul.go.kr/jsp3/stat.d
b.jsp

인관련 시설이 밀집되어있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

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유형이다.

도시환경에 대한 인지기억은 긴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되며, 

인지력이 저하 된 후에는 인지정도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 이

를 감안하여 공릉동 SH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들 중 예비노

인인 50대를 포함한, 50대에서 90대까지의 노인들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했다.

[Figure 1] Surveyed Area 

 

응답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를 백지에 그려 달라고 부탁하여 100

개의 지도를 수집하였다5). 응답자들이 그린 지도는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동네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도에 포함된 장소

는 개인에게 주요하게 인지된 장소임을 가정하였다(Downs & 

Stea, 1977;374). 간혹 손을 쓸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손가락

으로 지시하여 설문 진행자가 대신 지도를 그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그리게 될 건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모양과 크

기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인지도 작성과 

함께 기본적인 거주특성에 관한 설문을 함께 진행 하였으며 

설문자의 거주기간, 외출 빈도, 건강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Appleyard의 인지도 분석방법을 따라 공간적(Spatial) 경향

의 점형 지도(Dot Map)와 연속적(Sequential) 경향의 선형 지

도(Line Map)로 표본들을 분류하였으며 수집된 인지도 상에 

 5) 공릉1단지 SH아파트 전체 1395세대 중 노인 인구 비율은 27.5%
이며 770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예상된다. 오차범위 10%
와 신뢰도 95%를 산정한 최소 표본 집단은 85개로 계산된다. 손
실율을 대비하여 100개의 표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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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요소들을 바탕으로 장소의 개수와 지도의 범위를 측

정하였다. 인지도 상에서 장소나 건물 등 독립적으로 인식 가

능한 요소들은 점형으로, 그리고 보통의 길을 비롯하여 장소

와 장소를 이은 것을 선형으로 보았다. 지도범위의 측정은 작

성자가 그린 지도를 실제 지도에 대치하였으며, 요소들을 잇

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였다.

총 100부의 수집된 인지도들 중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82

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6). 수집된 인지도들을 유형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설문을 통해 얻은 성별, 나이, 

거주기간, 건강정보, 외출특성 등의 요소들과 함께 비교 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은 R을 사용하였으며, 이미지화된 지도 위에 

좌표로  수치화하여 사람들이 각자 특성에 따라 어떤 장소를 

많이 표시했는지 분석하였다.

2. Theoretical Backgrounds

2.1 Prior Researches

Appleyard(1970)는 211개의 인지도를 수집하여 도시에 대

한 사람들의 인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지도의 유형을 여덟가

지7)로 분류하였으며 사람들이 도시를 연속적(Sequential) 요

소와 공간적(Spatial) 요소로 인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는 Appleyard에 의해 구축된 전통적인 인지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Cho&Kang(1999)은 주거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

지도를 그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한사항이 없는 백지에 지

도를 그리는 방식을 택했다. 범위(distance), 유형(type), 요소

(elements)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

들의 인상과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다.

Park&Kim(2012)은 아동의 주거환경 인지특성에서 인지범

위, 주거환경 요소의 개수, 인지도 유형, 인지도 수준 등에 대

해 연령, 성별, 거주기간, 주거유형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Cho&Kang(1999)의 성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아동에 대한 인

지특성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아동 인지특성의 정체성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격인 Kwon(2018)의 연구에서는 임대아

파트단지에 거주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의 수를 늘리고8) 조사항목을 보다 세분화 하였다. 

 6) 설문은 작성하였으나 인지도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중도포기 16
부, 다른 단지 주민 1부, 고령인구가 아닌 연령층(40대) 1부 등의 
총 18부를 제외하였다. 

 7) Fragmented, Chained, Branch&Loop, Netted, Scattered, Mosaic, 
Linked, Patterned

 8) 30개(유효표본 26개)에서 100개(유효표본 82개)로 늘렸다.

그리고 인지도를 그리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9), 인지도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10). 

지난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르게 거주기간이 인지

도상의 특성들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시를 연속적(Sequential)인 요소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시공간에 대한 인지정도가 떨어지는 경

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노인주거 문제가 심화된 한국의 주거환경에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인지특성을 조사한

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2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 for Older Residents in Korea

2016년 기준 한국의 주거유형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가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11) 2017년 기준 60세 이

상 노령인구 중 37.1%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12) 아파트는 

현재 한국의 주거양식을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한국의 아파

트는 단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 

단지는 주거 동 이외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등의 복리시설과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체(complex)이며, 외부에서 단지 내로의 접근을 막기 위

해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경계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각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소속감을 

부여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

율은 22.7%이다. 2009년 이래로 한국에서 임대아파트의 공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3.4% 증가하였다. 한국의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rental 

apartment)보다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에 가까운 개념

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임대아파트 중 64.9%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

이며 15.6%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이다.13)

 9) 지난 연구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지도를 요구하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및 주변 도시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요구
하였다.

10) 지도의 분류에서 장소를 점, 장소 사이를 잇는 것을 선으로 설정
하였다. 길의 경우 독립적으로 그려졌을 때는 장소로 보았다. 또
한 지난 연구와 달리 요소들의 개수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11) Statistics korea, 주택총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 201
8.04.14.

12)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주거실태조
사, http://stat.molit.go.kr, 2018.7.26.

13)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임대주택통
계, http://stat.molit.go.kr, 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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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dent Information

3.1 Basic Information

총 수집된 인지도 및 설문지 중 유효 표본은 82개이다. 응

답자 중 남성은 41%, 여성은 59%이며, 평균연령은 70.6세, 표

준편차는 10.7이었다. 모집단에서 50대는 17%, 60대는 34%, 

70대는 24%, 80대는 20%, 90대는 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표본의 평균 거주기간은 18.4년이다. 21년 이상 거주자가 

46%로 조사대상 아파트가 지어진 지 24년이 지난 아파트임

을 고려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입주초기부터 거주했음

을 알 수 있다(Table 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4 41

Female 48 59

Total 82 100

Age

50s 14 17

60s 28 34

70s 20 24

80s 16 20

90s 4 5

Total 82 100

length of
residence 
(years)

1-5 7 9

6-10 11 13

11-15 7 9

16-20 11 13

21+ 46 46

Total 82 100

[Table 1] Gender & Age of Respondent and Length of 

Stay

남성의 평균연령은 66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인 74세보다 8

세가량 낮으며, 남성의 평균거주기간은 15.6년으로 여성의 평

균거주기간인 20년에 비해 4.4년가량 짧았다(Table 2).

Factor Gender avr. t P(T<=t)

Age
Male 66.0

-3.48 0.000**
Female 73.8

length of 
residence

Male 15.6
-2.89 0.002**

Female 20.0

[Table 2] Age & Length of Residence by Gender

* is significant in p=<0.05, ** is significant in p=<0.01 

3.2 Health & Activity of Respondents

응답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상 평균 3.87로 ‘나

쁨’에 가까웠다. 감정상태는 4점 척도상 1.94로 우울증을 느끼

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주당 평균 외출 

빈도는 5.47회였다. 직업이 없어 출근하지 않는 응답자는 68

명으로 전체 표본의 82.9%에 해당되었다(Table 3).

외출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외출 목적 중에 가장 많은 답을 받았던 항목은 ‘이웃과의 

만남’으로 49명(27.3%)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산책(42

명; 19.1%), 운동(29명; 13.2%) 순서로 많이 응답했고, 그 다

음으로는 장보기와 운동이 각각 27명(12.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족과 활동’ 항목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0

명). 다음으로 응답이 적었던 항목은 식사(2명; 0.9%)였고, 

그 다음으로 응답이 적었던 항목은 휴식(10명; 4.5%)이었다

(Figure 2).

Characteristics N %

Health
(Likert scale)

5(bad) 28 34

4 30 37

3 12 15

2 10 12

1(good) 2 2

Total 82 100

Emotional State

4(bad) 16 16

3 6 7

2 17 24

1(good) 43 52

Total 82 100

Frequency of
going out
(per week)

6-7 11 13

3-5 20 24

0-2 51 62

Total 82 100

Frequency of
working

(per week)

6-7 3 4

3-5 9 11

0-2 70 85

Total 82 100

[Table 3] Health & Activity of Residence

[Figure 2] Purpose of Go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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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

4.1 General Analysis

수집된 인지도를 종합한 결과 단지 내 복지관, 본인의 집, 

아파트입구, 병원, 사거리, 마트, 주유소, 그리고 아파트 옆 큰 

길, 공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주로 자주 인지하거

나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경험과 관련된 장소라 볼 수 있다

(Figure 3). 

[Figure 3] Visiting Frequency Contour & Places

전체 지도 유형에서는 선형 지도가 점형 지도보다 22개 더 

많았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의 개수는 평균 7.89개로, 6개에서 

10개 표시한 응답자가 35명(43%)으로 가장 많았고 1개에서 5

개만 표시한 응답자가 26명(3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

도의 범위는 전체 평균 19,730 평방미터였다.

Appleyard의 인지도 분석방법을 따라 연속적(Sequential) 

경향의 선형 지도(Line Map)와 공간적(Spatial) 경향의 점형 

지도(Dot Map)로 표본들을 분류하였으며, 두 집단 사이에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보기위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비교하였

다(Table 4).

선형 지도 집단의 평균 나이는 70세로 점형 지도 집단의 

평균 나이인 73세보다 3세가량 낮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길보

다 장소 중심으로 주변을 기억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거주기

간은 선형 지도 집단과 점형 지도 집단이 각각 18.4년, 18년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aracteristics N %

Map Type

Line 52 63

Dot 30 37

Total 82 100

Number of 
Locations 
on Map

1-5 26 32

6-10 35 43

11-15 18 22

16-20 3 4

Total 82 100

Range of 
Map(sqm)

0-10,000 25 30

10,000
-20,000

28 34

20,000
-30,000

15 18

30,000+ 14 17

Total 82 100

[Table 4] Component of Cognitive Map

평균 건강상태는 선형 지도 집단과 점형 지도 집단이 각각 

3.9점, 3.8점(리커르트 5점 척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서 상태와 주당평균 외출 빈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지도상에 표시한 평균 장소개수는 선형 지도 집단과 점형 

지도 집단이 각각 8.2개, 7.8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도의 범위에서는 선형 지도 집단이 점형 지

도 집단에 비해 71.6%가량 더 넓게 지도를 그렸다(Table 5). 

Factor Map avr. t P(T<=t)

Age
Line 70.0

-1.82 0.035*
Dot 73.4

length of 
residence

Line 18.4
0.26 0.398

Dot 18.0

Health
Line 3.87

0.11 0.458
Dot 3.84

Emotional 
State

Line 3.92
-0.66 0.257

Dot 4.26

Freq. of 
going out

Line 5.33
-0.77 0.220

Dot 5.71

N of 
Locations

Line 8.19
0.90 0.186

Dot 7.39

Range of 
Map(sqm)

Line 23,372
2.34 0.011*

Dot 13,622

[Table 5] Map Type by Residents’ Characteristics

* is significant in p=<0.05, ** is significant in p=<0.01 



2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노령인구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4.2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map by gender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간을 인지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차이

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로 여러 특성들을 비

교하였다.

Line Dot

Male 22 12

Female 30 18

chi-square value 0.0008

p-value 0.9774

[Table 6] Cross-tabulation between Gender and Map Type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선형 지도를 그리는 응답자가 점형 

지도를 그리는 응답자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는 남성이 점형 지도를, 여성이 선형 지도를 그리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Factor Gender avr. t P(T<=t)

N of 
Locations

Male 8.12
0.43 0.333

Female 7.73

Range of 
Map

Male 23600
1.57 0.060

Female 17045

Health
Male 3.82

-0.22 0.414
Female 3.88

Emotional 
State

Male 3.91
-0.46 0.323

Female 4.14

Freq. of 
going out

Male 5.50

-2.89 0.002*
Female 5.45

[Table 7] Cognitive Range & Health States by Gender

* is significant in p=<0.05, ** is significant in p=<0.01 

지도상에 표시한 평균 장소개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1

개, 7.7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도의 넓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38.5%가량 더 넓게 지도를 그렸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다. 

평균 건강상태는 남성과 여성 각각 3.8점, 3.9점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서상태 역시 남성과 여성 각

각 3.9점, 4.1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당평

균 외출 빈도는 남성과 여성 각각 5.5회, 5.4회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Figure 4] Visiting frequency contour & Places by Gender

지도위에 남성과 여성 집단이 그린 요소들을 종합하여 표

시하였다. 남성이 아파트 남쪽 출입구와 마트, 주유소를 위주

로 그린 반면에 여성은 아파트 내부 길과 공원, 복지관을 위주

로 지도를 그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성은 아파트단지 주변

의 사거리 두 곳을 모두 인지하는 반면 여성은 큰 길이 있다

는 사실만 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표본 수(48)

가 남성의 표본 수(34)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남성이 큰 길 및 아파트 주변을 인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4.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설문으로 수집한 거주특성인 건강상태, 정서상태, 외출

빈도, 출근빈도, 나이, 거주기간과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정

보인 지도의 범위, 장소의 개수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돌아다니는 횟수와 범위가 줄어들고, 

따라서 인지범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장소개수, 지도의 범위 사이에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늘어날수록 건강상태가 조금 나빠지고,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정서상태가 좋아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정서상태는 건강상태 이외의 특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외출 빈도는 공간인지 특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

며 외출 빈도와 다른 거주특성들 또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출근빈도는 공간인지 특성과 관련이 없었으며, 나이

가 많아질수록 출근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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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Factor Map Factor

health emotion freq. of 
going out

freq of 
working age length of 

residence
map 
range

number
of places

health 1

emotional 
state .39* 1

freq of 
going out .01 .17 1

freq of 
working .19 .16 .10 1

age -.21 .03 -.03 -.34* 1

length of 
residence -.12 .05 .10 .28* .21 1

map range .17 -.02 .15 .03 -.48* -.13 1

number
of places -.02 -.06 .14 .13 -.39* -.11 .54* 1

[Table 8]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 is significant in p=<0.05, ** is significant in p=<0.01 

거주기간과 인지특성 및 거주특성은 모두 서로간에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도상에 표시된 장소의 개수와 지도

의 범위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0.54)를 갖는다. 즉 지도를 넓

게 그릴수록 지도상에 많은 장소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8).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5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도의 평균 범위(넓이)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으며 이는 Cho & Kang(1999)이 성인들에게 실시했

던 인지도 설문에서 연령에 따른 인지범위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인지범위의 정의를 

Cho & Kang(1999)의 연구에서는 장소들 사이의 거리로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지도의 면적을 측정한 것으로 하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로 지도의 범위와 지도에 많이 표시한 장소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지도위에 사람들이 표시한 장소를 좌표로 표

시하여 일종의 등고선으로 나타내보았다. 5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전체집단에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보행자 도로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아파트입구에 위치한 마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50대와 60대 집단이 인지하는 범위가 비슷했으며 50대는 

지하철역 쪽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70대 이상은 지도상

에서 아파트단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단지 밖의 장소를 잘 표시하지 않았으며, 80대 집단이 

70대 집단에 비해 지도상의 요소들이 노인정에 집중되어있

다. 90대는 인지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아파트 안에 있는 장

소로만 국한되었다(Figure 5).

[Figure 5] Visiting Frequency Contour & Places by 

Different Age Group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다른 아

파트 단지를 잘 인지하지 않았다. 공간적으로는 거의 경계가 

없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파트단지만 동네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리적 경계가 없더라도 단지

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는 Kim & Nam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지도의 범위와 지도에 포함된 장소의 

개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지도의 범위와 장소의 개수가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

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인지도

를 사용한 인지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공릉1단

지 SH아파트에 거주 중인 50~90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82개의 유효표본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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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정보는 표시된 주거환경요소

의 개수와 지도의 범위, 그리고 지도의 종류였다. 이것을 설

문을 통해 얻은 나이, 거주기간,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외출 

빈도, 성별 정보와 합쳐 다양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명목변수(인지도 유형, 성별)간의 관계는 교차분석, 연속변수

(설문정보) 간의 분석은 상관분석, 명목변수와 연속변수 간의 

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속적(Sequential) 특성을 갖는 선형(Line)지도를 작성

한 그룹은 공간적(Spatial) 경향의 점형(Dot) 그룹에 비해 표

본개수가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낮았고, 지도를 더 넓게 그리

는 경향이 있었다. 두 그룹 간 인지도에 나타난 요소개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노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도에 장소의 개수를 적

게 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기간과 성별은 장소의 개수

와 관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 곳에 오래 거주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젊은 것

이 오히려 동네에 대한 인지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건강상태와 외출 빈도는 연령이나 지도의 범위, 장소의 

개수와 상관이 없었다. 인지범위는 개인의 외부 활동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강상태와 외출 빈도가 아닌 다른 요소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상에 표시된 장소의 개

수와 지도의 범위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지도를 넓게 그릴수

록 지도상에 장소를 많이 표시하였다.

4) 노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도의 범위가 점점 줄어

들었다. 60대에서 70대로, 80대에서 90대로 넘어갈 때 지도의 

범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대와 60대

의 지도 범위는 비슷하지만 50대는 도보 10분 거리의 지하철

역을 포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70대와 80대의 지도 범위는 

비슷하지만 80대에서 노인 복지관을 더 많이 표시했다. 90대

는 아파트 외부 지역을 배제하고 아파트 내 이동 범위만 표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5)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지하는 장소의 개수에 차이가 없

었으며. 남성의 인지범위가 여성보다 조금 넓게 나타났다. 남

성과 여성 모두 공간적(Spatial) 경향보다 연속적(Sequential) 

경향의 지도를 그렸다. 이는 선행연구(Kwon, 2018)와 다른 결

과로, 지도 분류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지도상에서 남성은 남쪽 아파트 입구와 마트, 주유소 등

을 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아파트단지 내부 길과 

공원, 복지관 등을 주로 인지하였다. 남성들은 도시의 체계화

된 구조(예: 아파트 입구, 사거리, 주유소)에 집중하는 반면 여

성들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도시요소(예: 길, 복지관)에 집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노인들이 본인들의 

거주환경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인지도 그리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설문조사에서는 분

석 할 수 없는 노인들의 또 다른 인지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주거단지계획이론 및 설계를 보다 실제적으로 

발전시키지 위한 정량적이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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